
고 계신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. 이미 혼인성

사도 받으셨고 자녀분도 있으시다면 하느님께서 평신

도의 삶으로 당신을 찾고 증거하길 원하시는 것이 분

명하니까요. 성직자나 수도자의 부르심, 평신도의 부

르심에 질적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. 다 하느님께서 주

시는 소중한 부르심입니다.

다만, 아버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좋은 대안이 

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바로 제3회입니다. 제

3회는 교회법에 따르면 이렇습니다. “회원들이 세속

에서 어느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하여 그 수도회의 상

급 지휘 아래 사도적 생활을 살고 그리스도교 완성(완

덕)을 향하여 노력하는 단체들은 제3회들이라고 일컫

거나 다른 적당한 이름으로 불린다.”(교회법 303조) 제3

회 회원들은 수도자들처럼 가난, 정결, 순명을 실천하

며 살아가지만,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서원하지는 않

습니다. 따라서 정결을 독신의 형태로 지키지 않아도 

되고, 결혼 생활을 이미 하시는 분도 참여하실 수 있

습니다. 또한, 세속에서 살아가지만, 수도회의 지도

에 따라 수도회의 정신을 살아가는 것이므로, 제3회

에 참여하는 것은 평신도가 복음 삼덕을 살아가는 가

장 적극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

에는 ‘도미니칸 평신도회’, ‘재속 가르멜회’, ‘재속 프란

치스코회’ 등이 있으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

  절에 가서 불상에 절하면 우상숭배인가요?

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

에서 비롯됩니다. ‘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.’는 

명령은 하느님이 아닌 것을 흠숭하지 못하도록 하는 

포괄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. 십계명의 첫 번째 계

명으로 그 중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죠. 

우상숭배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

다. ‘어떤 사물로 표현되는 거짓 신에게 그 신이 그 사물 

안에 내재한다고 믿고 하느님께 드릴 예배를 바칠 때’ 일

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(가톨릭대사전, 우상숭배 항목 참조). 즉, 

우상숭배는 외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믿음

의 문제라는 것입니다. 이러한 원칙은 타 종교 성상 문

제 이전에,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성상 공경 논쟁

에서도 적용되었던 원칙입니다. 그리하여 십자고상, 천

사상 등 성상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비판 앞에서 우리 교

회는 당당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. “성상에 무슨 미신

적 신뢰를 두어서가 아니다. 단지, 성상이 상징하는 대

상에게 존경을 뜻을 표시할 뿐이다.”라고 말이죠(트리엔

트 공의회). 하느님을 굳건히 믿고 있고, 그 성상이 하느님 

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한 성상에 표하는 

존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, 타 종

교 성상 앞에서 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, 이러

한 우리 교회의 원칙들을 잘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.

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

는 것도 아니고, 그 성상 안에 신적 존재가 내재한다

고 믿지도 않는다면 외적인 존중의 표현은 문제가 되

지 않을 것입니다. 그 인사는 타 종교의 신적 존재에 

대한 경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오히려 타 종교 안에

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과 해당 종교에 대한 존

중과 배려의 차원에서 인사한다면, 종교 간 대화의 측

면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으리라 희망해봅니

다.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, 그 믿

음에 스스로 얼마나 당당 하느냐의 여부라는 것을 기

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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